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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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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ects of disgust with meat mediating the factors 
influencing pork consumption. The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causal effect among construc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provided an excellent model fit. The unrestricted model yielded a 
significantly better fit to the data than the restricted model. The effects of moral concerns for animals, 
meat texture and satiety from meat except for color in meat and negative body esteem on disgust with 
me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disgust with me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rk 
consumption. Moreover, moral concerns for animals, meat texture and satiety from meat had indirect 
influence on pork consumption. The overall findings offer strong empirical support for the intuitive 
notion that improving the level of disgust with meat can increase favorable pork consumption intentions 
and decrease unfavorabl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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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육류는 우리 인간에게 단백질과 철분의 주요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음식

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육류

는 일반적으로 적합한 음식인 것처럼 여겨져 왔

다. 그러나 오늘날 육류는 살아있는 동물, 피, 공
격성, 그리고 폭력성을 연상시킴으로써 육류를 

기피하게 되어 양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광우병, 구제역 등과 같이 여러 가

지 질병들을 일으키는 매개체라는 인식도 육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Kubberod et 
al. 2002a). 

Richardson et al.(1993)의 연구에 의하면 육류

의 기피 현상은 남성에 비해 결혼한 여성들에게

서 2배 정도였지만, 미혼 여성들에게서 3배 정도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와 같이 육류

를 기피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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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는 것이 많은 선행 연구들(Santos & 
Booth 1996; Kenyon & Barker 1998; Worsley & 
Skrzypiec 1998; Yoon & Woo 1999; Kubberod et 
al. 2002a)에서도 주장되었다. 

선행 연구들(Rozin & Fallon 1987; Kubberod et 
al. 2002a)에서는 육류를 기피하는 현상이 육류 

섭취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해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과 도덕성을 동시에 생각해서 기피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육류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negative boody esteem)과 

같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들로 인해 육류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육류 기피 현상이 젊은 여성들에게 

심하고(Richardson et al. 1993), 그 젊은 여성들의 

식습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된다고 생각

하면 미래의 육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육류에 대해 가

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

이 육류를 혐오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어떤 요인들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학생들의 육류 

소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와 같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선행 연

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부정적인 신체 자

부심, 육류 혐오감, 돼지고기 소비 등의 구성개념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개발하고, 구성개

념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혐오감은 음식물을 싫어 하는 감정이다. 그동

안 혐오감은 육류 유형별, 동물성(animal nature) 
유형별과 인격화(personification) 수준별로 차이

를 분석하는 연구(Kubberod et al. 2006a)가 있었

지만,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도 하였다.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관념적 변수, 감각적 변수, 기대된 결과 

변수와 개인 특성 변수가 제시되어 왔다. 먼저 관

념적 변수로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에 의하면 육

류 혐오감은 동물을 음식으로 생산하거나 이용하

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느낄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Kubberod et al.(2002a)은 여성들

로부터 동물을 음식으로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었다. 그들은 여성들이 

육류를 섭취할 때 살아있는 동물을 생각하면 불

쾌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생각들이 혐오

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감각적 변수로 육류의 질감은 육류 혐오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

(Kenyon & Barker 1998; Kubberod et al. 2002a)
은 생고기의 좋지 않은 씹힘성(chewable resist-
ance)이 육류 혐오감을 일으켜 가공한 고기를 더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었다. 
또한, 육류의 핏물 색깔도 선행 연구들(Santos & 
Booth 1996; Kenyon & Barker 1998; Worsley & 
Skrzypiec 1998; Kubberod et al. 2002a,b)에서 젊

은 여성들이 육류를 싫어 하게 하는 주 원인으로 

나타났었다. 
기대된 결과 변수로 만복감은 육류를 섭취한 

후 느끼게 되는 효과로 육류 혐오감의 발생에 중

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Kubberod et al.(2002a)
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육류를 먹고 난 후에 만복

감이 들거나, 둔해지거나 졸리는 현상으로 인해 

양이 너무 많은 푸짐한 음식으로 생각이 들게 하

고, 그리고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 육류 혐오감

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본래 자부심(self-esteem)과 같은 내면 가치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Hirschman 1999), 오늘날 날씬한 몸

을 강조하는 것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여, 다
이어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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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 & Hirschman 1995). 그리고 선행 연

구들(Worsley & Skrzypiec 1998; Mooney & Wal-
bourn 1996; Kubberod et al. 2006b)에서도 개인

특성 변수로 부정적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는 육류를 기피하고 싫어 하게 되는 요인으로 나

타났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Kubberod et al.(2006b)은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부정적인 신체 자

부심, 육류 혐오감, 소비 빈도 등의 7개 구성개념

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을 처음으로 개발하

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육류 소비모형에 

대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적합도가 아주 

우수한 모형임을 입증하였고, 육류 소비에 미치

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들의 구조방정식모형은 

6개 경로들로 구성된 육류 소비모형이었다. 육류 

소비모형의 직접 경로들은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이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질감이 육

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색깔이 육류 혐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포만감이 육류 혐오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

이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육

류 혐오감이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였

다. 
육류 소비모형에서 직접 경로들은 육류 혐오감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육류 소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육류 소

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육류 소비모형에서 간접

경로들에 의해 분석되지 않았고, Baron & Kenny 
(1986)가 개발한 매개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

되었다. 매개회귀분석에 의해 먼저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모든 독립변수들이 육류 혐오감과는 부(－)의 관

계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육류 소비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여 모든 

독립변수들이 육류 소비와는 부(－)의 관계가 있

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로 사용되었

던 육류 혐오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다른 독

립변수들과 함께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육류 혐오감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육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Kubberod et al.(2006b)은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과 부정

적인 신체 자부심이 육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육류 혐오감이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여 육류 소비

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밝혀냈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설문조사자들이 응답자들에게 접근하여 설문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7년 1월 2일부터 1
월 15일까지 설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

사대상자들은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

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 선정되었다. 
설문지는 총 300부가 배부되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을 한 5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50(83.3%)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과 측정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징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학력, 
부모의 직업과 가계 소득 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

감, 색깔, 포만감,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 육류 혐

오감과 돼지고기 소비 빈도를 알아내기 위한 부

분이었다. 돼지고기 소비 빈도를 제외한 측정문

항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

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다.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은 동물의 소비가 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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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Kubberod et al. 2006b), 1980년대와 1990년대 

서구사회에서 육류 소비가 줄어들게 된 주요 요인

들 중 하나였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들(Worsley 
& Skrzypiec 1998; Kubberod et al. 2006b)을 참고

하여 육류 생산이 부도덕한지, 자원의 낭비인지, 
동물에게 죄스러운지 등의 3개 문항들로 측정되

었다. 
질감은 가공하지 않은 생고기의 거칠고 질긴 

정도를 의미한다(Kubberod et al. 2006b). 이 개념

은 선행 연구들(Kubberod et al. 2002b; Kubberod 
et al. 2006b)을 참고하여 생고기보다 햄버거를 더 
좋은지, 소시지가 더 좋은지, 생고기를 씹는 것이 

더 어려운지 등의 3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색깔은 고기 속의 핏물 색깔을 의미한다(Kubberod 

et al. 2006b). 이 개념은 선행 연구들(Kubberod et 
al. 2002b; Kubberod et al. 2006b)을 참고하여 고

기 속에 선명한 핏물이 있으면 먹지 않는지, 핏물

이 보이지 않도록 익혀야 먹는지, 핏물이 보이면 

맛이 없는지 등의 3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포만감은 육류를 먹고 난 후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거나 둔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Kubbe-
rod et al. 2006b). 이 개념은 선행 연구들(Kubbe-
rod et al. 2002b; Kubberod et al. 2006b)을 참고

하여 육류 섭취로 빠르게 만복감을 느끼는지, 둔
해지는지, 항상 쉬어야 하는지 등의 3개 문항들

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은 식욕을 억제하고자 

하거나, 몸무게를 줄이고자 하거나, 또는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선행연구들(Kubberod et al. 2002a; Kubbe-
rod et al. 2006b)을 참고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있

는지, 너무 살졌다고 생각하는지, 체형에 불만족

스러운지 등의 3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육류 혐오감은 육류 섭취를 싫어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적 경험(emotional experi-
ence)과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다(Hirsch-
man 1999). 이 개념은 선행 연구(Kubberod et al. 

2006b)를 참고하여 육류가 속을 메스껍게 하는

지, 입안을 불쾌하게 하는지, 입맛을 나쁘게 하는

지 등의 3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돼지고기 소비 빈도는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빈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Kubberod 
et al. 2006b)를 참고하여 전혀 먹지 않는다, 1년

에 1～2회 먹는다, 1년에 3～6회 먹는다, 1달에 

1～2회 먹는다, 1주일에 1～2회 먹는다, 1주일에 

3～4회 먹는다, 거의 매일 먹는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7점 범주의 척도로 측정

되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Kubberod et al.(2006b)의 연구에서 

개발되어 이용되었던 연구모형을 참고하여〈Fig. 
1〉과 같은 7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돼지고기 소

비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로는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과 육류 

혐오감, 질감과 육류 혐오감, 색깔과 육류 혐오감, 
포만감과 육류 혐오감,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과 

육류 혐오감,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 등의 

6개 경로들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특정 경로를 제한한 모형과 제한하

지 않은 모형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경로로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특정경로를 제한한 모형은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제한한 모형을 말하며, 

<Fig. 1> Pork consumption model with 7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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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가 포함된 모형은 특정경로를 제한하지 

않은 모형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경로를 제한한 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고, 돼지고기 소비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평가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1: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제

한하지 않는 모형이 이 경로를 제한한 모형에 비

해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일 것이다. 
H2: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과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은 육류 혐오감에 직접

효과를 미칠 것이다.
H3: 육류 혐오감은 돼지고기 소비에 직접효과

를 미칠 것이다. 
H4: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과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이 돼지고기 소비에 미

치는 영향을 육류 혐오감이 매개할 것이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빈도분석을 이

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모형에 사용될 구

성 개념들의 집중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

행 연구들(Rai et al. 2002; Babin et al. 2004)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확인요인분석 결

과로 나타난 측정변수와 구성개념들 간의 요인적

재량을 기준인 0.5와 비교하였으며, 요인적재량

을 이용하여 평균분산 추출값(AVE)을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기준인 0.5와 비교하였고, 또
한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평가하

였다. 본 연구는 구성 개념들의 판별 타당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Djurkovic et al. 2006; 
Hackman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

과 같이 평균분산 추출값을 상관관계분석 결과로 

나타난 상관관계 계수들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

는 구성개념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Brady 
et al. (2001)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확인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요인 적재량을 이용

하여 혼합신뢰도를 계산하고, 이 값을 일반적으

로 추천하는 기준인 0.7과 비교하였다. 빈도분석

은 SPSS 15.0이 이용되었다. 확인요인분석, 상관

관계분석, 두 모형의 적합도 비교, 그리고 구성개

념들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평가를 위해서 LISREL 
8.72가 이용되었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학력에서 여고생은 126명
이었고, 여대생은 124명이었다. 부 직업에서 아버

지가 직장에 다닌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154명이었

으며, 자영업을 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87명이었

고, 퇴직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8명이었다. 모 직
업에서 어머지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125명이었고, 직장을 다닌다고 응답한 여
학생은 68명이었고, 자영업을 한다고 응답한 여

학생은 57명이었다. 가계소득에서 300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93명이었고, 300～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78명이었으며, 
400～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57명

<Table 1>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Grade
High school 126  50.4

College 124  49.6

Father 
occupation

Employed 154  61.6

Self-employed  87  34.8

Retired   8   3.2

Unemployed   1   0.4

Mother 
occupation

Unemployed 125  50.0

Employed  68  27.2

Self-employed  57  22.8

Family 
income

(Monthly)

￦2,999,999 or less  93  37.2

￦3,000,000～3,999,999  78  31.2

￦4,000,000～4,999,999  57  22.8

￦5,000,000～5,999,999  16   6.4

￦6,000,000 or more   6   2.4

Total 2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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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500～6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여학생

은 16명이었고, 6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학

생은 6명이었다.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사용된 6개 요인들의 요

인적재량, 혼합신뢰도와 평균분산 추출값을 분석

한 결과는〈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부정

적인 신체 자부심과 육류 혐오감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8개 설문문항들로부터 구성개

념들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구성개념들의 타당성

<Table 2> Factor loadings, composite reliability and AVE of 6 factors used in the model

Constructs and indicators Factor loadings t
Composite
reliability

AVE

Disgust 0.838 0.633

I feel that meat builds up in the mouth. 0.800 14.079***

I feel that meat tastes bad. 0.797 14.009***

I feel that meat tastes disgusting. 0.790 13.828***

Moral 0.756 0.517

Meat production is a waste of resources. 0.808 13.363***

I find meat production immoral. 0.786 12.948***

I feel sorry for the animals. 0.528  8.248***

Texture 0.768 0.543

I prefer hamburgers to unprocessed beef. 0.879 13.000***

I prefer hot dogs to unprocessed pork. 0.820 12.299***

I find unprocessed meat hard to chew. 0.430  6.578***

Color 0.767 0.525

A steak should not have a red core. 0.779 12.123***

I don't eat meat if there is visible blood. 0.767 12.066***

The redder the meat the worse it tastes. 0.617  9.604***

Satiety 0.748 0.517

I get sluggish after eating a steak. 0.890 12.783***

I must always relax after eating meat. 0.760 11.280***

I get full quickly from meat. 0.426  6.607***

Esteem 0.806 0.591

I think I look too fat. 0.956 16.038***

I am dissatisfied with my body shape. 0.713 11.596***

I am often dieting. 0.591  9.589***

***p<0.001, t>3.291. 

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에 의하면 육류 혐오감 측정변수의 

적재량은 각각 0.790, 0.797, 0.800,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측정변수의 적재량은 각각 0.528, 0.786, 
0.808, 질감 측정변수의 적재량은 각각 0.617, 0.767, 
0.779, 포만감 측정변수의 적재량은 0.426, 0.760, 
0.890, 그리고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 측정변수의 

적재량은 각각 0.591, 0.713, 0.956으로 나타났다. 
확인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성개념과 측정

변수들 간 요인적재량은 생고기를 씹는 것이 더 

어렵다는 변수와 육류 섭취 후 빠르게 만복감을 

느낀다는 변수가 0.5 이하로 나타났으나,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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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유의하였고, 평균분산 추출값이 0.5 이
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개념들이 

집중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은 육류 혐오감이 

0.796,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이 0.719, 질감이 

0.737, 색깔이 0.725, 포만감이 0.719, 그리고 부

정적인 신체 자부심이 0.769로 나타났다. 구조방

정식모형에 사용된 6개 요인들의 상관관계와 평

균분산 추출값 제곱근을 분석한〈Table 3〉에 의

하면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과 포만감은 

육류 혐오감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632, 0.193, 
0.21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색깔

과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은 육류 혐오감과의 상

관계수가 각각 0.018, 0.05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상관관계 계수들을 평균

분산 추출값 제곱근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상관

관계 계수들도 평균분산 추출값 제곱근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구

성개념들이 판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성개념들의 혼합신뢰도 분석결과에 의

하면 신뢰도는 육류 혐오감이 0.838,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이 0.756, 질감이 0.768, 색깔이 0.767, 
포만감이 0.748, 그리고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이 

<Table 3> Correlation and AVE  of 6 factors used in the model

 Mean±SD η
1

ξ
1

ξ
2

ξ
3

ξ
4

ξ
5

η
1 2.067±0.793  0.796

ξ
1 2.220±0.793

 0.632***
(11.851)

  0.719

ξ
2 2.847±0.989

 0.193**
( 2.652)

  0.124
(  1.599)

  0.737

ξ
3 3.629±0.971

 0.018
( 0.285) 

－0.094
(－1.183)

  0.188*
( 2.480)

  0.725

ξ
4 2.929±0.846

 0.217**
( 3.067)

  0.079
(  1.097)

－0.009
(－0.122)

  0.066
( 0.840)

  0.719

ξ
5 2.575±1.009

 0.055
( 0.764)

  0.079
(  1.499)

－0.103
(－1.467)

－0.277***
(－3.962)

－0.165*
(－2.368)

0.769

*p<0.05, t>1.960; **p<0.01, t>2.576; ***p<0.001, t>3.291, (  ) t value, AVE  on the diagonal.

0.806으로 나타났다. 모든 구성개념들의 신뢰도

는 일반적인 추천 기준(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이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도는〈Table 

4〉에서 제시되었다. Chi-square는 136.071이었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적합지

수(GFI)는 0.944, 근사평균제곱 오차제곱근(RMSEA)
은 0.032, 비교 적합지수(CFI)는 0.984, 상대 비중

심지수(RNI)는 0.984, 비표준 적합지수(NNFI)는 

0.977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은 모집단 자

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

하면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형이 적합한 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분석

7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돼지고기 소비모형

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Table 4〉에서 제시

되었다. 본 연구는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

의 경로를 제한한 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2개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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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 의하면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제한한 모형의 카이스퀘어 값은 

185.25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기초 적합지수는 0.919, 근사평균제곱 오차

제곱근은 0.047, 비교 적합지수는 0.960, 상대 비

중심지수는 0.960, 비표준 적합지수는 0.949로 모

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지표를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제한

하지 않는 모형의 카이스퀘어 값은 211.37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 적

합지수는 0.929, 근사평균제곱 오차제곱근은 0.038, 
비교 적합지수는 0.973, 상대 비중심지수는 0.973, 
비표준 적합지수는 0.966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모형은 제한모형의 카이스퀘어에 비해 

26.121의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제한모형의 지표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육

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제한하지 

않는 모형이 제한모형에 비해 좋은 적합도를 보

이는 우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 1은 채택되었다.

<Table 4> Fit measures for pork consumption
model with 7 constructs

Fit 
measures

CFA 
results

Restricted 
model

Unrestricted 
model

χ 2 136.071 211.375 185.254

Degree of 
freedom

107 135 134

Probability   0.030   0.000   0.002

Δχ 2(df)  26.121(1)***

GFI   0.944   0.919   0.929

RMSEA   0.032   0.047   0.038

CFI   0.984   0.960   0.973

RNI   0.984   0.960   0.973

NNFI   0.977   0.949   0.966

***p<0.001, Δχ 2(1)>10.83.

4.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

관계 분석

7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돼지고기 소비모형

에서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들은〈Table 5〉에서 제시되었다. 동물에 대한 도

덕관념, 질감과 포만감이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각각 0.658, 0.098, 0.337이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색깔과 부정

적인 신체 자부심이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계수는 각각 0.043과 0.056이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 2는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다.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과의 

경로계수, 질감과의 경로계수, 색깔과의 경로계

수, 포만감과의 경로계수,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 
그리고 잔차(0.358)의 합으로 계산되는 육류 혐

오감의 설명력은 43.6%였다. 육류 혐오감이 돼지

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254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H 3은 채택되었다. 

7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돼지고기 소비모형

의 인과효과를 분석한〈Table 6〉에 의하면 동물

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과 포만감이 돼지고기 소

비에 미치는 영향을 육류 혐오감이 매개하는 효

<Table 5> Path coefficients for pork consump-
tion model with 7 constructs

Path Coefficient t Error R
2

η
1 0.358 0.436

γ
11   0.658   7.669***

γ
12   0.098   2.123*

γ
13   0.043   0.700

γ
14   0.337   2.702**

γ
15   0.056   0.889

η
2 - 1.000

β
21 －1.254 －4.998***

*p<0.05, t>1.960; **p<0.01, t>2.576; 
***p<0.001, t>3.291. (  ) 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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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effects for pork consumption model with 7 constructs

Path Covariate Total Direct Indirect

η
1
← ξ

1   0.615   0.615   0.615 0

η
1
← ξ

2   0.137   0.137   0.137 0

η
1
← ξ

3   0.046   0.046   0.046 0

η
1
← ξ

4   0.185   0.185   0.185 0

η
1
← ξ

5   0.051   0.051   0.051 0

η
2
← η

1 －1.000 －1.000 －1.000 0

η
2
← η

1
← ξ

1 －0.615 －0.615 0 －0.615(－4.446)***

η
2
← η

1
← ξ

2 －0.137 －0.137 0 －0.137(－1.978)*

η
2
← η

1
← ξ

3 －0.046 －0.046 0 －0.046(－0.694)

η
2
← η

1
← ξ

4 －0.185 －0.185 0 －0.185(－2.421)*

η
2
← η

1
← ξ

5 －0.051 －0.051 0 －0.051(－0.878)

*p<0.05, t>1.960; ***p<0.001, t>3.291. (  ) t value.

과는 각각 －0.615, －0.137, －0.185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색깔과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이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육류 

혐오감이 매개하는 효과는 각각 －0.046, －0.051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

설 H 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 육류 혐오감과 돼

지고기 소비의 인과관계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

형들을 개발하였고, 육류 혐오감과 돼지고기 소

비의 경로를 제한한 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

는 모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구성개념들 간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구조방

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인요인분

석 결과, 평균분산 추출값, 혼합신뢰도와 상관관

계분석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2개 모형의 적

합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육류 혐오감과 돼

지고기 소비의 경로를 제한하지 않은 모형의 적

합도가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여 가설 H 1이 채

택되었다.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과 포만

감은 육류 혐오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색깔과 부정적

인 신체 자부심은 육류 혐오감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 2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육류 혐오감은 돼

지고기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 3이 채택되었다.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과 돼지고기 소비의 관계, 질감과 

돼지고기 소비의 관계, 그리고 포만감과 돼지고

기 소비의 관계에 미치는 육류 혐오감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육류 혐오감은 색깔과 돼지고기 소비의 관계, 
그리고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과 돼지고기 소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 4

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마케터들에게 소비자들의 

육류에 대한 혐오감을 감소시켜 돼지고기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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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키는데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과 

포만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

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돼지고기의 소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류에 대한 혐오감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과 포만감은 돼지고기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육류 혐오감을 통하여 돼지

고기의 소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을 자극하지 

않는 상품, 생고기로 판매하는 것보다 질감을 좋

게 하기 위하여 가공하거나 조리한 상품, 적은 양

이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육류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의 틀을 제

공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도덕관념, 질감, 색깔, 
포만감, 부정적인 신체 자부심, 육류 혐오감과 돼

지고기 소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구조방정

식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

를 일반화하기 위해선 다른 표본과 다른 음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 빈도 

대신에 돼지고기에 대한 거식증이나 과식증과 같

은 섭식장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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